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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 김준성 명예회장 경제서적 집필
문예지 21세기문학과의 대담에서 밝혀 … 경제 살리기 방법론 제시

경제부총리,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한 원로 소설가 김준성 이수화학 명예회장이 “경제적 실무에 관한 내

용을 책으로 쓰고 있다”고 밝혔다.

김준성 명예회장은 5월17일 출간된 문학 계간지 <21세기문학> 여름호에 실린 김종회 경희대 교수와의 대담

에서 “정권 교체기에 다음 정권의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경제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오랜 경험을 가진 사

람의 책무가 아닐까 싶다”고 말했다.

2007년 미수(米壽)를 맞은 김준성 명예회장은 “우수한 인적 자원과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수출중심 경제

구조가 경제를 성장시킨 것은 사실”이라면서도 “성장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칠 때 건실한 중소기업과 내수의 

활성화가 이루어져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”며 집필 방향을 설명했다.

김준성 명예회장은 “2006년 소설을 한 편도 못 썼다”며 “경제와 문학 사이를 걸어온 내가 우리 경제가 이 

모양인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”고 털어놓았다.

또 “경제 책에는 경제 실무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국내외 자료와 상세한 방법

론을 담도록 하겠다”고 밝히고 “앞으로 노인문학 성향의 소설에 주력해보려 한다”고 덧붙였다.

1950년대 초 등단한 김준성 명예회장은 <들리는 빛> <문명인쇄소> <비둘기 역설> <복제인간> 등 소설작

품을 꾸준히 발표했으며 1997년 <21세기문학>을 창간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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